
111 협력적 소통영역(인성)

[문 항]

가) 친구 승미와 함께 축제 행사를 준비하느라 과학실을 사용하였다. 행사  

준비를 다하고 나오면서 과학실 문이 고장이 나서 잠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비 아저씨를 찾았지만 ‘한 시간 이후에 옵니다’라는 메모를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신 상태다. 승미와 나는 1년에 한번 하는 유명한    

강사의 1시간 특강을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승미는 과학실 

문을 열어 둔 채 그냥 가자고 한다. 과학실에는 고가의 실험 기구와 취급에 

주의해야하는 시약 재료가 있어 평소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나) 2학기 기말고사 하루 전날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아직 1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의예과를 준비하는 나는 기말고사   

준비로 힘든 상황이다. 동아리 활동은 4명의 조원이 학교 선생님 한 분을 

인터뷰하여 발표하는 것인데, 아직 질문 내용과 선생님을 만나 뵐 일정도 

정하지 못하였다. 1학기 때에도 기말고사 전 동아리 활동에서 같은       

조원들이 시험 전이라고 동아리 발표 준비를 하지 않았다.



222 융합적 탐구/창의적 혁신영역
(지식탐구능력, 창의력)

[문 항]

지원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 검사를 담당하는 보건 지소에서 3개월째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지원자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2명, 자원봉사팀장 

1명, 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직원 1명이 하루 검사자 200명의 검사 및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금 전 자원봉사팀장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들었다.

이 때,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1) 대기줄에서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 있음

2) 인근 회사 직원 50명이 의심 증세로 갑자기 단체 검사를 요청함

3) 어제 검사하고 가신 86세의 어르신이 오늘 다시 내원하여 두리번거리고 있음



333 글로컬리더영역(리더쉽)
[문 항]

가) 우리나라의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의 

개선안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에 제안되었다가 무산된 ‘공공의대’는  

지역의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기르려고 국가가 운영

하는 대학으로, 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역의사제’는 비수도권 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로 둘 다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제도였다. 이 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다.

나) 지난 해 전공의 지원율은 내과(111.4%)만 정원 대비 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나, 그 외 주요 전공과목의 지원율은 산부인과(71.9%), 외과(65.1%), 

소아청소년과(16.3%), 응급의학과 (85.2%)로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전공 과목들은 필수 의료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원자 미달로 앞으로도 적정한 수의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인으로는 의료 소송, 수익의 차이, 업무의 강도 등이 거론된다.


